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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초월한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며」재판에 부쳐 

일본가톨릭주교협의회는 1992 년 11 월 5 일 「국적을 초월한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며」를 발표하고 1993 년 1 월 20 일부로 책자를 작성하여 , 일본 교회 전

체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 

당시는 일본에 외국인 이주자가 증가하고 있던 시기로 교회에도 외국 국적

을 지닌 신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외국

어 미사도 정착되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 일본인 신자는 자신들과 같은 신앙인

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도 , 한편으로는 이문화 수용에 대하

여 당혹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 지역의 작은 교회에서는 외국인 미사 참가자

가 일본인보다 증가하면서 외국인 중심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당혹스러워하

는 곳도 나타났습니다 . 그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일본 교회는 난민이주이동자

를 벗으로 받아들이고  신자들이 그와 같은 마음 가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호

소하였던 것입니다 . 

그로부터 20 년이 흘렀으며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의 상황에도 많은 변화

가 있었습니다 . 리먼 쇼크 후 많은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귀국을 하였으나 , 국

제결혼 등으로 정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주노동자도 세대교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이주이동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도 충실해졌습니

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혐오발언 등와 같은 배외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 

외국인 차별・정부의 난민 대책 등에 있어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부분과 오히
려 이전보다 악화되어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 

이제 저희 사회주교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일본 교회의 여러분에게 다국적・
다문화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을 함께 강구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 초판 당시

와는 사정이 달라진 부분을 난민이주이동자위원회가 확인 작업을 실시하여 , 데

이터나 문장 일부의  수정・설명을 추가한 개정판 책자를 다시 출판하기에 이르
렀습니다 . 당시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미 실현된 부분 , 아직도 실현되

고 있지 않는 부분 , 최근 들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된 내용 등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숙고하여 행동으로 이어가는 발판으로 삼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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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가톨릭주교협의회 사회주교위원회 

위원장 하마구치 스에오 (浜口末男 )



국적을 초월한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며 (개정판)

일본가톨릭주교협의회

사회주교위원회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이동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봉사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

니다 . 우리 주교는 이와 같은 책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주—만남의 여행 

1.   「이주」는 구원의 역사 ,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발전에 깊이 관여된 사회적 

현상입니다 . 선조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사명으로 조국을 떠나 가나안의 땅

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 그것은 구세주를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그리고 구원의 완성인 하느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하느님 백성의 여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일찍이 일본이 가난했던 시절에 북미 , 남미 , 아시아 각국에 무려 100 만명 

정도가 일본을 떠나 이주해갔습니다. 현재 , 닛케진 (日系人；일본계 외국인 )
으로 일컬어지는 자손은 350 여만명 ( 공익재단법인 해외닛케진협회 홈페이

지, 2014년 현재 추정)에 이르며, 그 가운데 가톨릭 신자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풍요로워진 일본을 찾아오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 

다 . 그 가운데 일본에 재류 (在留 ) 하고 있는 외국인은 비정규 체재를 포함
하여 대략 230 만명 ( 법무성 홈페이지 )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 이들 가

운데는 가톨릭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며 , 가톨릭 신자는 적어

도 41 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오늘날 일본의 교회는 다음과 같은 

재일 , 체일 (滞日 ) 외국인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기회를 지니며 , 특히 다양
한  이유로 지원 , 보호 ,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 

　　　①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②　국제결혼에 의한 외국인 배우자 

　　　③　외국에 뿌리를 둔 아동 

　　　④　기능 실습생 

　　　⑤　유학생 

　　　⑥　 전쟁 전 , 전쟁 중에 식민지 시대에 돈벌이를 위해서 또는 강제 연

행에 의하여 일본에 건너온 한국・조선・대만・중국인과 그 자손 
　　　⑦　난민 

　　　⑧　기항하는 각국의 선원 

　　　⑨　인신매매 피해자 

　　　⑩　형무소나 입국 관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는 교



회와 사회를 지향해 나간다면 , 일본 교회와 사회에 복음적 변혁이 일어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만남 속의 주된 문제점

2.   일본 현실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인종 , 성 , 언어 , 문화 , 생활습관 , 종교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차별이나 배외주의가 더욱 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습니다 . 교회에서는 외국 국적의 신도가 증가하면서 더불어 이해도 깊어지고 

있지만 , 아직 위와 같은 움직임들도 보입니다 .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과 그 가족은 사회적 기반이 없어서 생활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 ,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

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자의 입장에 놓여 있으며 비인도적인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

　 　현재 일본의「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 은 , 외국인의 재류에 

대하여 27 가지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류 자격마다 허가를 필

요로 하는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 지난 30 년 동안 국제결혼 

등으로 정주 및 영주하는 사람들 역시 증가하였으나 , 그 / 그녀들에게 일본인

과 동등한 권리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문제

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 주된 내용으로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매우기 위

하여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기능 실습생에 대한 착취 , 국제결혼 여성의 

지역 사회에서의 고립과 DV등에 의한 폭력 피해 , 외국에 뿌리를 둔 아동들

에 대한 소외 , 비정규 체재자의 입국 수용 시설에서 벌어지는 비인도적인 취

급 , 극히 적은 난민 인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또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로 대표되는 배외주의의 확산이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차이」를 뛰어넘어 —교회의 보편성의 증거  

3.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 일본 

교회에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 

교회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지역 , 생활습관 ,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 

다름을 포용해 나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 서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마찰과 

아픔을 체험함으로써 공동체로서 회심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 이 회심을 동반

한 관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다양성에 기반한 풍요로움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차이를 통하여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은 , 타자에 

대하여 자신의 생활 형태를 따르도록 동화 ( 同和 ) 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탄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 

　 　교회에서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입니다 . 일본 교회는 결코 일본인

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 그런 의미에서 난민이주이동자를 환영하는 선에

서 멈추지 말고 다양한 차이를 뛰어넘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

에 의해서야말로 보편적인 교회를 사회에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국적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성을 쌓아가는 하느님 



나라를 증거해 나갑니다 . 갈라디아의 신자에게 보낸 성바오로의 다음과 가르

침은 ,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

니다 .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입었습

니다 .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 갈

라티야３・26-28)。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 , 그리고 교회가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의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일본 교회의 과제 

4.   많은 나라 사람들이 가족이나 조국을 떠나 민족 , 종교 , 언어 , 문화가 다른 

일본으로 건너와 생활하고 있는 현실은 , 지금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시대

의 징표」입니다 . 이 「시대의 징표」는 국적을 뛰어넘은 하느님 나라를 지향

하고 있는 일본 교회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될 도전이며 , 복음 선교의 새로

운 전개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 실제로 일본 각지에서 다수

의 신도 , 수도자 , 사제들이 지속적으로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 

사회에서도 이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대의 징표에 

부응하는 일은 일부 신자만이 짊어져야 할 과업이 아니라 , 일본 교회 전체가 

항시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과제입니다 .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습니다 . 

a  시민운동이나 행정과 함께 추진할 과제

①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하여 솔선하여 인권 옹호를 위한 행동

에 나선다 . 의료 , 노동재해 , 부당해고 , 임금미지불 , 취직 , 주거찾기 , 

초과체재자의 재류허가・수용・강제송환 , 국제결혼의 DV, 외국에 뿌리
를 두고 있는 아동의 교육 등과 같은 문제를 위하여 행동하고 협력한다 . 

②   국제결혼 가정에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그 / 그녀들과 대책을 강구한다 .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법률 지식 , 일본의 생활 관습이나 요리 , 일

본어와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거나 세미나를 기획한다 .  

③   쉘터 ( 긴급피난소 ) 를 설치하고 시민 그룹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근거로 비정규 상태에 놓여 인권을 무

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규화」상태에 놓일 수 방법들을 추진해 나간

다 .

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기본적 인권에 기반한 법령이 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 동시에 차별과 배외주의를 없애고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

기 위한 기본법인「인종차별철폐기본법」「외국인주민기본법」의 법제정

을 위한 운동에 참여한다

⑥   1990 년 12 월 18 일 , 국제연합 총회에서 성립된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약」 에 대하여 교회의 신자들도 학습하고 , 일



본에서도 비준될 수 있도록 시민 운동과 함께 추진한다 . 

⑦   이주자를 송출하는 나라・받아들이는 나라・통과국의 제반 관계와 경제적・
정치적 배경 , 그리고 그 밖의 과제에 대하여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고 연

대해 나간다 . 

b　교회의 독자적인 과제 

①   일본 교회가 다국적・다문화 공동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 . 

②   각 교구 및 소교구는 난민이주이동자위원회 (J-CaRM) 의 협력 아래 다

음 내용의  구체적인 대책 실현에 노력한다 . 

　・   외국 국적의 신도가 적극적으로 전례나 성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 그들
의 신앙 표현을 존중하면서 공동체로서 이상적인 방향과 형태를 구축해 

나간다 . 외국어 전례서도 비치하며 신앙 교육에 필요한 연수회 등도 계

획한다 . 

　・   국적과 관계없이 소교구의 일원이므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꾀해 나간다. 
또한 누구나 공동체에 참여하여 함께 건설해 나갈 책임이 있으므로 , 가

능하면 어느 쪽인가 소교구에 적을 둘 수 있도록 도와 준다 . 

　・   외국 국적의 신도가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통역・번역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 

　・   누구나 모국어 미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외국어 미사 실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 외국어 미사는 소교구가 주체가 되어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 계획을 수립할 때는 소교구 공동체와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 

　・   누구든지 , 특히 외국 국적의 신도도 교회의 회의나 행사에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   각 교구에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 구체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 

　・   교회로서도 외국인이 직면하는 각종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네트
워크를 만들어 나간다 .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장과 신학교 , 그리고 신도・수도자・사
제 양성의 장에서 가능한 일부터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

국적을 뛰어넘은 하느님 나라 실현을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 위에 , 전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풍요로운 축복을 기도드리며 . 

2016 년 9 월 25 일

일본가톨릭주교협의회 

사회주교위원회

*이 문서의 외국어 번역에 대해서는 , 난민이주이동자위원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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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당 협의회 사무국에 연락을 하는 조건으로 , 일반적인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시각 장해자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녹음 또는 확대 복제를 허락한다 . 단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또한 저작권법 제 37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점자 복제는 일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국적을 뛰어넘은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며 개정판 

2016 년 9 월 25 일 개정판 발행 

일본가톨릭주교협의회 사회주교위원회 

발행소 가톨릭중앙협의회 

135 도쿄도 에도구 시오미 2-10-10 

일본가톨릭회관 내 

전화 03 -5632 -4411（대）



Về việc tái xuất bản “Vượt trên quốc tịch để hướng tới Nước Chúa”

Uỷ ban Giám Mục về Xã Hội của Hội đồng Giám Mục Nhật Bản ngày 
mùng 5 tháng 11 năm 1992 đã phát biểu thông điệp “Vượt trên biên giới 
quốc tịch để hướng tới Nước Chúa”, và ngày 20 tháng 1 năm 1993 đã soạn 
một tập sách nhỏ kêu gọi toàn thể giáo hội Nhật Bản.

Thời điểm đó là lúc người di cư ngoại quốc đang tăng vọt và số giáo 
dân ngoại quốc đến nhà thờ ngày càng thêm đông. Để đáp ứng việc này, 
các thánh lễ bằng tiếng ngoại quốc bắt đầu được thực hiện. Đối với giáo 
dân Nhật, một mặt được vui mừng vì sự gia tăng bạn hữu cùng tín ngưỡng, 
nhưng cũng bắt đầu cảm thấy lo ngại việc đón nhận các văn hoá khác lạ. 
Tại một số giáo xứ địa phương số giáo dân ngoại quốc tham dự thánh lễ 
đông hơn giáo dân Nhật, có nơi bắt đầu cảm thấy lo ngại việc giáo xứ biến 
thành trung tâm của người ngoại quốc. Trong tình huống như thế, giáo hội 
Nhật Bản được kêu gọi làm quen với những suy tư trên, và đón nhận người 
tỵ nạn, di dân di cư như thể bạn hữu.

Kể từ đó đến nay đã hơn 20 năm, tình huống của người ngoại quốc 
đã thay đổi thật nhiều. Sau cơn khủng hoảng Lehman Brother đã có nhiều 
người rời bỏ Nhật trở về nước, nhưng số người định cư theo diện kết hôn 
quốc tế gia tăng, thế hệ những người di cư lao động đang bắt đầu thay thế. 
Các dịch vụ ở tầng cấp hành chánh tự trị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cũng 
được bổ sung thêm. Nhưng mặt khác, như việc phát ngôn thù ghét (hate 
speech) do sự lan rộng về chủ nghĩa bài ngoại hoặc từ sự kỳ thị người 
ngoại quốc, do đối sách cho người tỵ nạn của chính phủ, nhiều điều trước 
giờ chẳng thay đổi, mà còn trở nên tồi tệ hơn.

Để giúp giáo dân ở Nhật suy nghĩ về sự hiện diện của một cộng đoàn 
tín hữu đa văn hoá, đa quốc tịch, Uỷ Ban Giám Mục về Xã Hội và Uỷ Ban 
Tỵ Nạn Di Cư Di Trú tái xác nhận những phần mà tình huống đã thay đổi 
so với bản đầu tiên, thêm thắt sửa đổi, giải thích và bổ túc một phần văn 
bản cũ, và cho tái bản tập sách nhỏ này. Mong mọi người cùng xem xét tình 
huống của thời trướ so với hiện tại, để cùng chia sẻ trong cộng đoàn, suy 
nghĩ và đem ra hành động về những điều đã thực hiện, những việc đến giờ 



vẫn chưa thể làm, cũng như những gì đang trở thành đề tài mới cho những 
năm tháng tới.

Ngày 25 tháng 9 năm 2016.

Hội đồng Giám Mục Nhật Bản, Uỷ Ban Giám Mục về Xã Hội
Trưởng ban, Hamaguchi Sueo



Vượt trên quốc tịch và hướng tới Nước Chúa -Bản Tu Bổ

Hội Đồng Giám Mục Nhật Bản
Uỷ Ban Giám Mục về Xã Hội

Anh Chị Em thân mến,

Giáo Hội nồng nhiệt chào đón mọi kẻ lữ hành và có sứ mạng phục vụ 
họ. Chúng tôi, các giám mục Nhật Bản tái xác nhận trách vụ này và xin 
phổ biến bản thông điệp như sau.

Di Trú – Hành Trình Gặp Gỡ
1- “Di cư” là một hiện tượng có tính cách xã hội liên quan sâu đậm đến 
lịch sử cứu độ cũng như sự phát triển Nước Thiên Chúa. Tổ phụ Abraham 
đã vâng lệnh Chúa rời bỏ quê hương, hành trình đến miền đất Canaan. 
Điều này để dân Israel tiếp cận với miền đất Canaan, chuẩn bị cho Chúa 
Cứu Thế. Và Dân Chúa vẫn luôn tiếp tục cuộc hành trình cho đến khi hoàn 
thành công cuộc cứu độ, là  Nước Chúa ngự đến.    

Trước kia khi nước Nhật còn nghèo khổ, đã có chừng một triệu người 
Nhật di cư đến miền Bắc Mỹ, Nam Mỹ và vài nước Châu Á. Hiện tại, con 
cháu của những người di cư xưa (còn gọi là Nikkei-jin) có tới khoảng 3 
triệu rưỡi (theo trang mạng của Hiệp hội Nikkei-jin Hải ngoại), trong số 
này không ít là người Công giáo. Những năm gần đây, Nhật Bản đã trở 
nên giầu có và số người ngoại quốc thuộc nhiều quốc tịch khác nhau đang 
tăng vọt. Trong đó, những người ngoại quốc sống ở Nhật, nếu bao gồm cả 
những người tạm trú ngoại lệ, lên tới 2,300,000 người (theo trang mạng của 
Bộ Tư pháp). Trong số này nhiều người lui tới với Giáo Hội, và ước đoán 
ít ra cũng có trên 410,000 người là Công giáo. Ngày nay, Giáo Hội Nhật 
Bản vẫn không ngừng gặp gỡ, tiếp xúc và giúp đỡ, che chở, cứu trợ những 
người ngoại quốc ở Nhật, với đủ loại lý do.

1.  Những người ngoại quốc di cư, lao động và gia đình của họ



2.  Người phối ngẫu ngoại quốc qua hôn ước quốc tế
3.  Trẻ em gốc ngoại quốc
4.  Các thực tập sinh kỹ năng
5.  Du học sinh
6.   Người Hàn, người Triều Tiên, người Hoa, người Đài Loan đến Nhật 

làm việc, hoặc bị cưỡng chế lao động trước hoặc trong thời chiến 
tranh, cũng như con cháu của họ.

7.  Người tỵ nạn
8.  Các thuỷ thủ ghé cảng ở Nhật
9.  Các nạn nhân bị bán buôn
10.  Người ngoại quốc bị giam giữ, cầm tù

Qua sự gặp gỡ với những loại người kể trên, nếu chúng ta cùng cầu 
nguyện, cùng nhắm đến một xã hội, một giáo hội cùng sống chung, hẳn là 
sẽ mang lại cho xã hội và giáo hội Nhật Bản sự cải cách, biến đổi theo Tin 
Mừng.

Những điểm chính nảy sinh từ sự gặp gỡ
2- Về hiện thực của xã hội Nhật Bản, hiện tượng kỳ thị và chủ nghĩa bài 
ngoại do sự thiếu hiểu biết về sự khác biệt tôn giáo, tập quán sinh hoạt, 
văn hoá, ngôn ngữ, tính phái, nhân chủng ngày càng thấy sâu đậm. Tại các 
giáo xứ, sự thông hiểu cũng có phần tăng thêm theo số tín hữu ngoại quốc, 
nhưng cũng có nơi vẫn còn các động thái như trên. Một mặt, các gia đình 
cũng như những người di dân đến từ nước ngoài không có được nền tảng xã 
hội, và vì tình trạng sống bất an định, nên còn bị xem thường tại gia đình, 
hãng xưởng, trong lối xóm xã hội. Nhiều người vì không được bảo vệ bởi 
luật pháp của Nhật, nên bị dồn vào thế yếu, bị đối xử cách thiếu nhân đạo.  

Hiện tại, luật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và Công Nhận Tỵ Nạn” (luật 
Nhập Quốc) quy định 27 tư cách lưu trú cho người ngoại quốc. Và tuỳ 
theo mỗi tư cách lưu trú, các hoạt động cho phép bị hạn chế nghiêm ngặt. 
Trong vòng 30 năm qua, người định cư, vĩnh trú theo diện hôn nhân quốc 
tế gia tăng, nhưng họ không được bảo đảm về quyền lợi như người Nhật. 



Bởi bị đặt trong trạng huống như vậy, nên đã phát sinh ra nhiều vấn đề. 
Những vấn đề chính như là, để bù đắp sự thiếu nhân lực lao động người 
Nhật nhiều thực tập sinh kỹ năng bị bóc lột phải làm việc cách khắc nghiệt; 
là nạn nhân của bạo lực trong gia đình hoặc bị cô lập trong khu vực đối 
với phụ nữ theo diện kết hôn quốc tế; trẻ con bị coi thường vì là gốc ngoại 
quốc; bị đối xử thiếu nhân đạo tại các trại giam giữ vì cư ngụ bất hợp pháp; 
hoặc là quá ít số người được công nhận quyền tỵ nạn. Và gần đây, vấn đề 
phát ngôn thù ghét (hate speech) tại nhiều nơi trên toàn quốc cũng là một 
vấn đề xã hội tiêu biểu đang lan rộng về chủ nghĩa bài ngoại.

Vượt lên sự “Khác Biệt” – Làm Chứng cho Giáo Hội Phổ Quát   
3 - Những người Kitô-giáo chúng ta được mời gọi nên một trong Chúa 

Kitô. Đối với giáo hội Nhật Bản, giờ đây nhất định không thể để mất cơ 
hội tốt đẹp này. Giáo hội qua mọi thế hệ vượt lên mọi sự khác biệt về văn 
hoá, tập quán sinh hoạt, khu vực và phải trở nên một cộng đoàn dung hợp 
với mọi sự tương biệt của nhau. Nhờ kinh nghiệm va chạm và đau khổ phát 
sinh từ sự khác biệt nhau này, có thể mang lại cơ hội hồi tâm theo tính cách 
cộng đoàn. Qua mối tương quan cùng hồi tâm, cộng đoàn giáo hội có thể 
học được sự phong phú đa dạng. Với sự khác biệt như vậy, những nỗ lực 
sống này sẽ giúp nảy sinh ra một nền văn hoá, một xã hội sống chung mới, 
không cưỡng bách đồng hoá hoặc ép buộc người khác phải theo lối sống 
của mình.

Đối với Giáo Hội, mọi người đều là anh chị em trong Đức Kitô. Giáo 
hội Nhật Bản tuyệt nhiên không phải là giáo hội chỉ dành cho người Nhật. 
Với ý nghĩa này, Giáo Hội không chỉ nghênh đón người tỵ nạn di dân di 
trú, mà còn vượt qua mọi sự khác biệt, nhờ cố gắng dựng xây thành một 
cộng đoàn, có thể làm chứng cho xã hội về một giáo hội phổ quát nữa.

Qua sự gặp gỡ những người khác quốc tịch, có thể làm chứng về Nước 
Thiên Chúa được dựng xây trên tính nhân bản mới. Lời dạy bảo trong thư 
của thánh Phaolô gửi tín hữu thành Galát, cũng là thông điệp gửi cho chúng 
ta ngày hôm nay:

 “Thật vậy, nhờ đức tin, tất cả anh em đều là con cái Thiên Chúa trong 
Đức Giêsu Kitô. Quả thế, bất cứ ai trong anh em được thanh tẩy để 



thuộc về Đức Kitô, đều mặc lấy Đức Kitô. Không còn chuyện phân biệt 
Do-thái hay Hy-lạp, nô lệ hay tự do, đàn ông hay đàn bà; nhưng tất cả 
anh em chỉ là một trong Đức Kitô.”

(Gal. 3. 26-28)  

Mong rằng tất cả những ai đến với Giáo Hội, hoặc mọi người mà Giáo 
Hội có tương quan với, đều có thể chia sẻ niềm vui của kẻ được gặp Chúa.  

Những việc cần làm của giáo hội Nhật
4-  Hiện trạng nhiều người từ nhiều nước đã lìa xa gia đình, tổ quốc, dân 
tộc, tôn giáo, văn hoá, ngôn ngữ để đến Nhật sinh sống hôm nay, cũng là 
“dấu chỉ của thời đại” đang liên tục biến hoá. “Dấu chỉ của thời đại” này 
là một thách thức đối với giáo hội Nhật, từ giờ cần tiếp tục nhắm tới Nước 
Thiên Chúa vượt trên biên giới quốc tịch, và vạch ra khả năng triển khai 
việc loan báo Tin Mừng mới. Hiện giờ, việc nhiều tín hữu, tu sĩ, linh mục 
đang tiếp tục hiến thân đáp ứng tại nhiều nơi trên đất Nhật cũng được đánh 
giá cao trong xã hội. Tuy nhiên, việc đáp ứng thành “dấu chỉ của thời đại” 
không chỉ là sứ mạng riêng của một số tín hữu, mà phải thành đề tài cho 
cả toàn thể giáo hội Nhật Bản ngày ngày dấn thân vào. Đó là những việc 
chính như sau:            

a- Những việc cần thực hiện với cấp chính quyền và đoàn thể dân sự
1.   Đối với vấn đề xâm hại nhân quyền thường xảy ra, tiên vàn cần hoạt 

động để bảo vệ nhân quyền. Hợp tác và hoạt động can thiệp về y 
liệu, tai nạn lao động, sa thải bất công, không trả thù lao, tìm việc, 
tìm nhà, xin tư cách lưu trú khi quá hạn, giam cầm, cưỡng chế trục 
xuất, bạo lực gia đình vì hôn nhân quốc tế, giáo dục cho trẻ em gốc 
ngoại quốc.

2.   Về những điều cần giúp cho các gia đình hôn nhân quốc tế, tìm đối 
sách cho đương sự. Lên kế hoạch và mở các lớp dậy tiếng Nhật, 
hướng dẫn kiến thức pháp luật, lớp nấu ăn hoặc lớp học về tập quán 
sinh hoạt.



3.   Mở trung tâm lánh nạn (shelter), nỗ lực liên đới sử dụng chung với 
các nhóm dân sự.

4.   Tìm cách giúp để những ai đang trong tình trạng bất hợp lệ bị coi 
thường về nhân quyền bởi luật “Xuất Nhập Cảnh và Công Nhận Tỵ 
Nạn” hiện nay, được trở thành “hợp lệ”. 

5.   Cùng nỗ lực để luật “Xuất Nhật Cảnh và Công Nhận Tỵ Nạn” được 
đặt trên nền tảng nhân quyền theo pháp lệnh, vừa xóa bỏ chủ nghĩa 
bài ngoại và kỳ thị, vừa vận động để nhân quyền của người ngoại 
quốc được đặt nền tảng trên luật “Cơ Bản Triệt Phế Phân Biệt Chủng 
Tộc” và luật “Cơ Bản Di trú cho Người Ngoại Quốc”.

6.   Tín hữu trong giáo hội học tập về điều lệ đã được Tổng Hội Liên 
Hiệp Quốc quyết định ngày 18 tháng 12 năm 1990, “Quy ước liên 
quan đến việc bảo hộ quyền lợi của Mọi Người Di Cư Di Trú và Gia 
Đình của họ”, cùng với các tổ chức dân sự cổ võ và thực thi tại Nhật.

7.   Liên đới hiểu rõ, đào sâu mối tương quan giữa các vấn đề như kinh 
tế, bối cảnh chính trị, giữa các nước gửi người di trú, nước tiếp nhận, 
nước trung gian.

b. Vấn đề đặc thù của Giáo Hội
1.   Giáo hội Nhật Bản nỗ lực hơn trong việc làm chứng tá cho cộng 

đoàn đa văn hoá, đa quốc tịch.                   
2.   Các địa phận, giáo xứ hợp tác với Uỷ ban Tỵ Nạn Di Cư Di Trú 

(J-CaRM) cố gắng thực hiện những phương sách cụ thể sau:
-     Để tín hữu ngoại quốc có thể tích cực tham dự các bí tích và nghi 

lễ, vừa tôn trọng cách biểu lộ niềm tin của họ, vừa sắp xếp sao cho 
thích hợp với cộng đoàn. Cung cấp các sách nghi thức tiếng ngoại 
quốc và mở các lớp nghiên cứu về giáo dục đức tin cần thiết.

-     Tạo cơ hội để cùng giao tiếp, coi như thành viên của giáo xứ, không 
hệ vào quốc tịch. Và bất kể mọi người ai nấy đều có trách nhiệm xây 
dựng cộng đoàn, nên cố gắng sắp xếp để ai nấy có thể ghi danh gia 
nhập vào một giáo xứ nào đó.

-     Lo liệu để có thông dịch, phiên dịch khi có thể, nhằm giúp các tín 
hữu ngoại quốc không bị trở ngại vì thiếu thông tin.



-     Để mọi người có thể tham dự thánh lễ bằng tiếng mẹ đẻ, cần lo liệu 
để có thánh lễ bằng tiếng ngoại quốc cho họ. Mong có thể sắp xếp 
thánh lễ bằng tiếng ngoại quốc là lễ chính cho giáo xứ. Trong trường 
hợp này, cần tránh gây ra sự phân rẽ cộng đoàn giáo xứ.

-     Lo liệu để bất cứ ai, kể cả tín hữu ngoại quốc có thể tham gia các 
chương trình, dịp hội họp của giáo xứ theo tính cách chủ thể. 

-     Mong có thể mở các văn phòng tư vấn tại mỗi giáo phận, giúp giải 
quyết đối phó với các vấn đề, cách cụ thể.

-     Thiết lập cơ chế, hệ thống liên lạc nhằm giải quyết đối phó các vấn 
đề trực diện mà người ngoại quốc gặp phải, ở cấp Giáo Hội.          

Mong thực hiện các điều mục kể trên ở mọi nơi, tại các cơ sở đào tạo 
giáo dân, chủng sinh, tu sĩ, linh mục, bắt đầu từ những việc có thể một cách 
tích cực.

Tôi luôn cầu nguyện xin phúc lành của Thiên Chúa toàn năng, Chúa 
của toàn thể nhân loại tuôn đổ trên chúng ta, đang nỗ lực mong muốn xây 
dựng một Nước Thiên Chúa, vượt trên mọi biên giới, quốc tịch. 

Ngày 25 tháng 9 năm 2016.

Hội đồng Giám mục Nhật Bản
Uỷ ban giám mục về xã hội

●  Về bản dịch ra tiếng ngoại quốc này, mọi thắc mắc xin liên hệ với Uỷ 
ban Tỵ Nạn Di Cư Di Trú.

　 Uỷ ban Tỵ Nạn Di Cư Di Trú
　 2-10-10 Shiomi, Koto-ku, Tokyo. 135-8585. Hội quán Catholic Japan.
　 Điện thoại 03-5632-4441



　  Ngoại trừ việc sử dụng với mục đích thương mại, nếu xin phép trước có 
thể tự do sao chép, in ấn các tài liệu trên. Cũng có sẵn tài liệu dành cho 
người khiếm thính, khiếm thị. Xin liên hệ về địa chỉ ghi trê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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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greja da as boas vindas aos imigrantes e tem a missão de atendê-los. 
Para confirmar mais uma vez essa responsabilidade, nós Bispos decidimos 
publicar essa mensag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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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または拡大による複製を許諾する。ただし、営利を目
的とするものは除く。なお、点字による複製は著作権法
第 37条第 1 項により、いっさい自由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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